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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세종특별자치시의회(의장 고준일)는 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4회 

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

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.

□ 박영송 의원은“학생들이 세종시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보호받고 

배울 수 있는 돌봄의 사회화 구현을 위해 시청, 교육청, 지역사회 간 

교육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”고 주장했다. 

□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, 고교학점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

교육협력체제를 전제하고 있음을 언급하며, 0~24세 비율이 전국에서 

가장 높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여성․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

돌봄과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혀 눈

길을 끌었다.

□ 특히, 세종시의 경우 학교, 복합커뮤니티센터, 아파트 단지 내 유휴

시설 등 우수한 시설을 갖춘 만큼 이 공간이 학생들의 휴식과 배움을 

위한 터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정책적․행
정적으로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□ 덧붙여 서울시의 ‘서울형 혁신교육지구’, 경기도 시흥시의 ‘시흥

행복교육지원센터’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, 교육협력체계 구축은 교

육거버넌스 체제라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하고 있음을 피력했다.

돌봄의 사회화를 위한 교육협력체계 구축 필요



□ 마지막으로 박영송 의원은 유권자로서 권리가 없고 아직 보호받아야 할

학생들이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시민임을 재차 강조하면서, 우리 

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, 시청, 교육청,

지역사회의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

마무리했다.

붙임  박영송 의원 5분 자유발언 장면 사진 1부.(별첨)  끝.


